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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체.빼쳬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

충앙선거관리위원회빼의

불신임올요구한다"

증앙선거관라웨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

총여학생혁 후보혈 반대하는 사회디; 여확우 포임

이번 r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(이하 중선

관위)J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돼 선거관리를 맡게 됐다.

그레테' 중천퐝위솔 풍폡형과 풍청성을 오/평한 쳬 편파척O/고 파행척언

흖영올 해'웠때 O/빼 터宗리촌 뚫천판묶/으/ 출씬입울 요구핸돼%

1.자보헐거의문체

3월 21일, ‘총여학생회 후보에게 반대표를'이라는 제목의 자보가 붙어
있었다 그런데 중선관위 이름으로 그 자보가 뜯겨졌다 지보를 쓴 ‘총여학
생호l 후보를 반대하는 사희대 여학우 모임'은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지켜보

고 있던 어떤 학우가 긴급히 글 쓴 이에게 뼈뼈를 쳐서 알게 됐다.

▶ 자보를 뜯어낸다는 ‘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뜯어낸다는 의미 이상

일 것이다. 자보는 의사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,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철
거될 수 없다. 작년 한총련 사태 이후, 교수님들이 낫을 들고 학생들의 자

보를 강제 철거한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정쳐척언 활언으/

자유톨 억업하슬 가장 꿇력척인 행뛰연 것";A

▶ 중선관위원장은 내용에 문제-선거법 위반-가 있다고 하면서 자보를

철거한 것이다. 그러나 이후 사회대 모임 학우들이 다시 확인해 본 걸과,

선본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시행세칙에 따를 필요도 없을뿐더러, 설령 그

러하더라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.

險 사회대 여학우 모임은 중선관위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, ‘사

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’라는 한 마디만 했을뿐, 오히려

‘경고’에 가까운 자보를 붙혔다. 통평 사천 풍츠훰彎 하지 않았다늙 것o/ 붊

Jl;" o씨라 자보풀 총첩짧싻툰'/ 흘판척으로 i환환하여 자보철거튤 갑행했

따솔 것 자쳬가 운체연 것o/다%

2. 중선펠위는 그 통안 편!파적01고 파행적으로 운영튁고 있었다.

▶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해 제반사항을 심의’걸정하는 하는 기구이다.

그러나 이전까지 어떠한 중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함부로 자보

를 뜯어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보호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. 선거

시행세칙을 준수했다고 한다면 먼저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
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일반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선거

법의 적용을 받야야 하는지, 그래서 중선관위가 이를 검열할 수 있는지에

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.-이 때의 유권해석도 충분한 판례와 일반적
인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.- 그 다음에라야 각각의 개인에게 중선관



따

위의 걸정을 알리고 경고조치할 수 있을 뿐이다. 유/ 자보빼/ 펴빼서논 중천
촨유/ 혁므/가 아0\ 친행되지 않았다%

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, 제9대 총여학생회장, 사회대 학생회장, 동연학

생회장으로 구성돼 있는데, 총학생회장 혼자 독단적으로 ‘의결'을 하고 직
접 뜯어내는 ‘집행,까지 한 것이다. 이후 다른 중선관위 위원들에게 알아본

결과, 자보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.
중선관위 위원장인 총학생회장은 자신이 다른 위원들에게서 권한들을

위임받았다고 하나,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 ‘위암 자체도 불신임의 내용
이 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위원들이 그러한 적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.
그들은 그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.

▶ 선거 포스터를 붙히는 장소와 부수를 중선관위長이 독단적으로 결정

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전화로 ‘사후 동의를 얻었다'고 한다. 중선관위의 모
든 의결은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.

▶ 풍첩황.떫/ 혁의가 O/學@냈치기 유뻬서는 ,썲평 춤 훽빱수인 3평O/ 참석

해야 헌때 ⊆틀떼나 @;빼까치외 충첩짧:/ 회으/논 2평 4"는 ‘한 평’으톡 o/

A흉쫴쳤새릉 것o씨 휵 혁의가 성흽록/지 않온 쳬 중첩환.유/장으/ 입으/으/ 환
:조으冕 o/투혈어쳤다는 으/피o/다%

위원들은 회의에  참여하여 의결을 할 의무가 있다. 안일하게 회의에

참석치 않고 독단적으로 위원장 1인에게 가당치 않은 ‘위임'으로 자신들의

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중선관위 위원 전체를 불신임하지 않을 수 없다. 또

한 독단적인 문제해결을 행정 편의주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중선
관위원장의 관료적인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.

@빼 우리는 충션첼위 촌뻬빼 빼한 풀신엄을 요구하

표 충앙운영우'원호I는 0빼 대한 學틜팽한 회l외친행:핵. 혁

의결피.틀 공개할 것흘 요구한다.


